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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을 통해 본 靈山齋에 등장한 여름 果實의 
생리활성 효과 규명(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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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Summer Fruit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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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불교의식인 영산재가 거행되는 여름철에 수확되는 포도, 수박, 참외, 용과의
공양물로서의 의의, 기능적 효과 및 생리활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산재 및 2010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발표 된 포도, 수박, 참외, 용과의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고찰 결과, 영산재에서
과실은 육법공양(六法供養)의 하나로 귀의(歸依), 발원(發願), 축원(祝願)의 의미로 쓰이는 일종의 폐백(幣帛)이며 깨달음을 
의미한다. 또한 불교수행자의 건강유지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영산재 과실 공양물인 포도, 수박,
참외, 용과 모두 polyphenol, flavonoid와 같은 항산화 물질의 함량이 높았으며,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 
환원력 등의 항산화 활성, 면역증진, 항암, 혈관 확장 및 프리바이오틱스 관련 효과,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 등 항염증,
미생물 성장저해 등 항균효과가 뛰어났다. 이러한 생리활성 효과는 가식부위인 과육보다 비 가식부위인 과피에서 더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과실 중 용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 향후, 용과의 부위별 생리활성 연구와 4과실
과피의 식용 등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significance and physiological activity of 
gongyang as tributes, focusing on the four summer fruits, i.e., grapes, watermelons, oriental melons, and 
dragon fruits, which were used as one of the yukbeopgongyang in Yeongsanjae's thorough literature 
review (yeongsanjae and 2010.3~2020.2 published fruit research).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ruit is not
obtained from fruit trees, but from enlightenment. Chemically, the fruit had a high content of 
antioxidants, such as polyphenol and flavonoid. The fruit had excellent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reducing power. The skin of the fruits, the non-edible part, had higher 
physiological activity than the flesh, the edible part. Therefore, further studies on the physiological 
activity in each part of dragon fruit and regarding how to ingest and utilize the peel of the four fruits
need t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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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산재(靈山齋)는 불교의식의 하나로 망자(亡者)를 영
혼·천도하고 대중에게 불법의 가르침과 신앙심을 고취시
켜 정각(正覺)을 이루게 하는 종교의식으로 3주야(三晝
夜)동안 수행된다[1-3]. 영산(靈山)은 중인도 마갈타국 왕
사성 부근에 있는 영취산(靈鷲山)을 말한다. 2600년 전, 
석존(佛)이 이곳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하였으며 당시
의 법회를 영산회상(靈山會上)이라고 하였다. 이 영산회
상을 재의식(齋儀式)으로 재현한 것이 영산재이다[2-6]. 
법화경(法華經)은 천태종의 소의경전(所衣經典)으로 범어
(梵語)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Saddharma-pundarί
ka-sūtra)의 약칭이며, 무엇보다도 바른 백련(白蓮) 같은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의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3]. 영산재는 이 법화경의 교리를 바
탕으로 한 법화신앙(法華信仰)을 기본으로 한 불교 천도
의식이며, 49재의 발전된 형태이기도 하다[3-5]. 

우리나라에서 영산재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확실하
지는 않으나[4,7], 신라시대부터 영산재의 목적인 영혼천
도의 불교의례가 시행된 기록이 있다[8]. 이어 통일신라
시대, 불교 중흥기를 맞아 진감선사(眞鑑禪師, 774～850
년)가 옥천사(現 쌍계사)에서 범패(梵唄)를 가르치게 되면
서 영산재에서 기본이 되는 음악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3]. 1661년, 지선(智禪)이 편찬한 오종범음집(伍種
梵音集)에 의하면 고려 초 수륙재에서 석존에게 올릴 공
양의식에서 결여를 발견하고, 주간의식인 영산작법을 구
성·보충하여 새롭게 탄생한 재의식이라 하였다[6-7]. 그
리고 조선중기 범음집(梵音集)에는 오늘날의 영산작법 절
차가 수록되어 있다[7].

영산재에는 불교음악에 해당하는 범패(梵唄)와 바라
무, 법고무 등의 불교 무용인 작법(作法), 괘불과 장엄(莊
嚴)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1973년 11월에 
범패로 중요무형문화재(현 가곡780)로 지정되었으며 
1987년 11월 7일에 다시 범패, 장엄 등이 영산재라는 명
칭으로 통합되어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이 되었
다[3,6-7].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
면서 불교예술로서 또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국제적으
로 인정받았다[6,7]. 이와 같이 영산재는 악(樂), 가(歌), 
무(舞)의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영산재의 진행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영산재 의식은 
의식도량의 상징화를 위해 야외에 불화인 영산회상도(靈
山會上圖)를 내어 거는 괘불이운(掛佛移運)으로 시작된다. 
의식장소를 정화하는 신중작법(神衆作法)을 한 다음 찬불

의식을 갖게 된다. 영산회상도를 정면 한가운데 걸고 그 
앞에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 상단 왼쪽에는 의식도량을 
옹호하게 될 신중단(神衆壇), 오른쪽에는 하단(下壇) 즉 
영혼에게 제사를 드리는 영단(靈壇)이 설치되며 삼보(三
寶, 佛寶, 法寶, 僧寶)에 올리는 공양물로 육법공양(六法供
養)이 마련된다[2,3,6].

육법공양은 향(香), 등(燈), 화(花), 다(茶), 과(果), 미
(米) 등 6가지로 각각 해탈향(解脫香), 반야등(般若燈), 만
행화(萬行花), 감로다(甘露茶), 보리과(菩提果), 선열미(禪
悅米)라는 의미를 지닌다[2-3,7,9]. 깨달음을 상징하는 
과(果)실은 만행의 꽃, 자비의 꽃이 무르익으면 자비의 열
매가 생겨나고 자비의 열매는 보리, 즉 깨달음이라는 뜻
으로[2,9] 영산재에서 귀의(歸依) 발원(發願) 축원(祝
願)의 의미로 중요하게 쓰인다. 과실은 상용영반(常用靈
飯)에서 지적했듯이 과실나무나 논밭에서 얻는 것이 아니
라 소례에 대한 능례의 일편성심(一片誠心)이 여물고 익
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능례의 신심을 물질로 표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6]. 예로부터 곡류는 몸을 보양하고
(당질의 열량영양소 기능) 과실은 보양을 도와주는 기능
(비타민, 무기질의 조절영양소 기능)을 가지므로 체질과 
질병에 맞게 생것 또는 음식의 부재료로 기미를 잘 배합
하여 섭취하면 기력증강과 질병예방에 좋다고 하였다. 
즉, 포도는 기력증강과 이뇨배변, 수박은 변열과 진정, 참
외는 진해거담작용과 황달, 이뇨배변효능이 있는 것으로 
동의보감 등 한방의서에 기록되어 있다[10]. 이화학적으
로 과실에는 vitamin C, vitamin E, β-carotene의 항
산화 비타민과 flavonoid, tannin, catechin 등의 항산
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free radical을 소거하는 
항산화능이 뛰어난 식품[11-13]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효
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영산재의 종이
장엄에 나타난 과실 중 영산재가 시행되는 여름철 과실
인 포도 수박 참외용과의 공양물로서의 의의와 기능
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1 연구방법
영산재에 등장하는 과실의 종류에는 사과(Malus 

domestica) 배(Pyrus pyrifolia Nakai) 포도(Vitis 
vinifera L.) 수박(Citrullus vulgaris L.) 용과
(Hylocereus undatus) 석류(Punica granatum L.) 
감(Diospyros kaki L.) 참외(Cucumis melo L.) 모
과(Chaenomelis Fructus) 감귤(Citrus unshiu 
Marcov.) 등 10종이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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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0과실 중 영산재가 시행되는 여름철의 과
실 4종(포도, 참외, 수박, 용과)을 중심으로 공양물로서의 
의미와 이화학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영산재 연구 
문헌 및 최근 5~10년간(2010년 3월 ~ 2020년 2월) 한
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RISS),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NDSL), 국회도서관(NAL)을 통해 발표된 과실의 생리활
성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문헌 고찰
하였다.

2. 본론

2.1 영산재에 등장하는 과실공양의 의의
불교에서 공양은 범어(梵語)로 뿌자나(pūjanā 혹은 

pūjā) 라고 한다[3]. 공양은 원래 수행자의 식사를 일컫
지만 불교적 의미의 공양은 수행의 일부이며, 넓은 의미
로는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나 죽은 영혼에
게 공물(供物)을 바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3,14]. 깨
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정신을, 바른 정신을 위해서
는 바른 몸을, 바른 몸을 위해서는 청결하고 바른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양의 의미를 알 수 있다
[2,3]. 공양의 주가 되는 음식은 삼덕육미(三德六味)로 보
시(布施)를 통해 공양공덕(供養功德)이 성립되어야 한다. 
삼덕은 경연(輕軟, 가볍고 부드러운 자극적이지 않은 음
식), 정결(淨潔), 여법작(如法作, 바른 법대로 음식을 만드
는 것)이며 육미(六味)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떫은 맛, 
매운맛이다[3]. 초기 불교경전에 의하면 음식은 건강과 
수행의 요소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
다[8]. 수행자에게는 부드러운 음식(bhojana), 단단한 음
식(khādaniya), 점액질 음식(sāyaniya), 음료(pāna)가 
허용되었으며 과실은 단단한 음식으로 분류되어 모든 종
류의 과실섭취가 허용되었다[8]. 과실은 상용영반(常用靈
飯)에서 “於此物物 不從天降 非從地聳齋但從 者之虔誠 流
出羅列 云云” 하였듯이 단순히 과실나무나 논밭에서 얻는 
물질이 아니라 소례에 대한 능례의 일편성심(一片誠心)이 
여물고 익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능례의 신심을 물질로 
표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6].

2.2 고문헌에 제시된 영산재에 등장한 여름과실의 
기능적 효과  

과실은 예로부터 오장(五臟)보호, 기력증강, 열 다스
림, 곽란(癨亂) 번열(煩熱)진정, 이뇨 배변 지사작용 

및 소화작용을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였다. 많은 
한방의서에도 과실의 효능이 다루어졌으며 『동의보감(東
醫寶鑑)』「탕액편」 과부(果部)에는 41종, 『임원십육지(林
園十六志)』「정조지」 식감촬요의 과류(果類)에는 48종의 
과실에 대한 기미론(氣味論)에 근거한 해독작용과 시력향
상 등 다양한 기능성이 기록되어 있다[10]. 특히 참외꼭
지 말린 것을 과체(瓜蔕)라고 하며 약용으로 사용하였다. 
기미론은 과실의 성질과 맛을 이용하여 조리방법을 개발
하고 질병에 응용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15-16].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인 포도는 기력증강과 이뇨
배변, 수박은 변열과 진정, 참외는 진해거담작용과 황달, 
이뇨배변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0,17]. 

2.3 영산재에 등장한 여름과실의 생리활성 연구 
2.3.1 포도
2.3.1-1 일반조성 및 기능성분
포도(Vitis vinifera L.)는 영산재에 등장하는 갈매나

무목(Rhamnales) 포도과(Vitaceae)에 속하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약 8000년 전부터 경작되어 온 인간이 재배
한 식물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실 
중 하나이다. 포도과에는 11속 700여종의 다양한 품종
이 있으며 현재 거봉, 머스켓, MBA(Muscat Bailey A), 
델라웨어, 세레단 등 재배품종이 다양하다[18]. 주요 기
능성 성분은 polyphenol, flavonoid(anthocyanin, 
procyanidin, resveratrol, catechin, quercetin), 
tannin 등으로 free radical 소거능, 과산화이온 형성 
억제와 관련 된 항산화능, 항염증 작용, 항암 효과 등의 
생리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포도의 
적색색소인 anthocyanin은 망막 간상세포의 단백질 연
결 수용체로 시각색소 rhodopsin의 재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높이며 항암, 소염, 살균작용이 있으며 중성지방
과 LDL-콜레스테롤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0]. anthocyanin은 종자에 풍부하여 과육의 
10배, 과피에는 과육의 10~3.5배 정도 존재한다[21-23]. 
포도에는 catechin도 다량 함유하여[24] 혈중지질을 개
선하는 효과도 있다[25]. 버려지고 있는 포도 송이줄기와 
신초에는 많은 양의 resveratrol 포함되어 있다[26]. 이 
resveratrol은암세포 성장 억제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며[19], 심장동맥 손상 방지, 뇌졸중을 유발하는 혈
액응고 방지 및 암세포에서 과다 활성화되어 있는 
RhoA(Ras homolog gene family) 발현 억제[27], 당
뇨망막증 억제 효과[28]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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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s Antioxidant
component

Antioxidant
activity

Antibacterial 
activity

Anti-inflammatory 
disease References

Muscadine  
grape Total polyphenol DPPH1) radical scavenging

E coli2) K12 
antimicrobial 
activity

NO3) production inhibitory, 
Cytotoxic inhibitory  

Park & Oh 
2015 [29]

Wine
by-product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pro-anthocyanidin

DPPH radical scavenging, 
ABTS+4)radical scavenging,
ROS5) production inhibitory,
GSH6) production 

NO production inhibitory,
IL7)-1β, IL-6, IL-12 
inhibitory,
IL-4 production, 
AGS8), HT9)-29, HT-108010) 
cell line inhibitory 

Baek 2017 [30]

Branch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DPPH radical scavenging, 
ABTS+radical scavenging,
Reducing power, 
ROS production inhibitory  

NO, PGE2
11), TNF-α12),

IL-1β, IL-6, IL-12 
inhibitory, 
pruritus inhibitory, 
IgE13), IL-4 inhibitory 

Chu 2018 [31]

Root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DPPH radical scavenging,
ABTS+radical scavenging,
FRAP14), ORAC15),
ROS production inhibitory, 
Lipid peroxide suppression

Kim et al.
2018 [32]

1) DPPH: 1,1-diphenyl-2-pictryl 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 E coli: Escherichia coli, 3) NO: Nitric Oxide2), 
4)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5) ROS: Reactive Oxygen Species, 
6) GSH: Glutathione L-ϒglutamyl-L-cysteiyl-glycine, 7) IL: InterLeukin, 8) AGS: Human stomach cancer cell, 
9) HT-29: human colon cancer cell, 10) HT-1080: human fibrous breeding cell, 11) PGE2: Prostaglandin E2, 
12) 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13) IgE: Immunoglobulin E, 14)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15) ORAC: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Table 1. Antioxidant activities of grape(Vitis vinifera L.) 

2.3.1-2 생리활성 및 임상연구 
포도의 생리활성 효과 중 가장 뚜렷한 것은 항산화활

성이었다. 이에 Table 1에 대표적인 포도의 항산화 활성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포
도는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DPPH 
radical 및 ABTS+ radical 소거능, 환원력, 활성산소종 
ROS(Reactive Oxygen Species) 생성억제, glutathione 
생성, lipid peroxide 등의 항산화능과 E-coli K12에 
대한 항균효과, NO(Nitric Oxide), PGE2(Prostaglandin 
E2), TNF-α(Tumor Necrosis Factor-alpha), IL-1β, 
IL-6, IL-12 저해 활성, 항가려움증, IgE(Immunoglobulin 
E), IL-4, 암세포 증식 억제 등의 항염증 효과가 보고되
었다[29-32]. 머스커다인(muscadine)포도의 E-coli K12
에 대한 항균효과, NO(Nitric Oxide) 및 cytotoxic 저
해 활성이 보고되었다[29]. Chu(2018)의 보고에 의하면 
포도 줄기추출물은 항산화, 항염증, 항가려움, UVB 
(Ultraviolet B radiation)에 의한 피부손상 개선 효과
와 NO와 PGE2, 전염성 cytokine(종양괴사인자 TNF-
α, IL-6 등) 생성 억제, 아토피 피부염 악화 핵심인자인 
혈청 IgE와 IL-4의 생성 억제활성을 통한 아토피피부염 
개선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1]. Kim et 
al.(2018)의 보고에 의하면 포도뿌리추출물은 풍부한 항
산화성분과 radical 소거능 및 지질 과산화 억제 등의 항

산화 활성이 보고되었으며, 세포 내 활성산소종(ROS) 소
거를 통한 산화스트레스 억제 등 세포보호 효과가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세포에서의 t-BHP로 유도 
된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간세포 보호효과와 무독성인 것
으로 나타나 기능식품소재로서의 가치를 제시하였다
[32]. Baek(2012)의 보고에 의하면 매 년 수천 톤 발생
되는 포도주 부산물에는 n-6 지방산(linoleic acid), 포
화지방산, n-9 지방산(oleic acid), n-3 지방산
(linolenic acid) 순으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활성산소종 생성억제 및 제거, 항산화 조
효소 Glutathione(L-ϒglutamyl-L-cysteiyl-glycine, 
GSH)생성 상승효과와 인체 위암 세포(AGS), 결장암 세
포 (HT-29), 섬유육종세포(HT-1080) 증식 억제 등의 
항암효과, 세포 내 NO 생성 억제, pro-inflammatory 
cytokine인 IL-2 IL-6, IL-12 생성량 감소와 
anti-inflammatory IL-4 생성량 증가 등 항염 활성이 
보고되었다[30]. 또 부산물 추출물을 처리한 Caco-2 대
장암세포에서 세포수가 감소한 것이 보고된 바도 있다
[33].

포도추출물을 이용한 임상연구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Park(2016)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포도종자 
추출물 투여가 성인남성의 안정 시의 심박변이도와 혈압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34], 폐경여성의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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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s Clinical experimental effect References

Seed extract

Positive effect on vascular endothelial function and cardiovascular response during 
dynamic exercise in men's Park. 2016 [34]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blood lipid levels in postmenopausal women Kim et al. 2017 [35]

Prevention of risk of progress to hypertens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boundarline hypertension

Park et al. 2016 [36] 
Joen et al. 2018 [37]

Seed extract 
complex Improving menopausal symptoms of postmenopausal women Park et al. 2016 [38] 

Skin extract
Human breast cancer prevention due to apoptosis induction Park & Kang 2015 

[39]

Xerophthalmia improvement(murine experiment) Kang et al. 2019 [40]

Pruning stem
extract

Whitening effect due to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Wrinkling improvement effect due to elastase &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Park 2017 [41] 
Kim et al. 2017 [42] 
Youn 2018 [43]

Table 2. Clinical experimental of grape(Vitis vinifera L.)  

지질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35]. 또 경계성 고혈압 대상자의 혈관내피세포 기능 
개선과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으로의 진행과 심혈관질환
의 위험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되었다[36-37]. 
포도종자 추출 복합물을 kupperman's 갱년기 지수(KI)
가 보통인 폐경전후 여성 49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투약
한 결과, 안면홍조, 발한 등 갱년기의 불편한 증상들이 감
소되었다는 보고도 있다[38]. 포도과피 추출물 투여는 인체 
유방암 MDA-MA-231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apoptosis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39],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인한 세포사멸을 억제하여 안구
건조증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0]. 포도 전정가
지는 H2O2(Hydrogen peroxide), Superoxide anion 
radical 저해활성 등 free radical에 의한 노화 억제, 
melanin생성의 핵심효소인 tyrosinase 저해 활성으로 
인한 미백효과, elastase와 collagenase 저해 활성으로 인
한 주름개선 효과,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dermidis, Staphylococcus pyogenes, Enterococcus 
faecalis균에 대한 항균활성과 상온 및 냉동에서 안정성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소재로서 이용가능성이 
제시되었다[41-43]. 그 밖에도 포도부산물 복합추출물 
보충이 비만과 관련된 이상지질혈증, 염증 산화스트레스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44]와 포도의 혈관확
장, 항고혈압 효과[45] 전립선[46] 및 자궁경부암 항암효
과[47]가 보고된 바 있다.

2.3.2 수박
2.3.2-1 일반조성 및 기능성분
수박(Citrullus vulgaris L.)은 박목(Cucurbitales) 

박과(Cucurbitacease)의 쌍떡잎식물로 서과(西瓜), 수과
(水瓜), 한과(寒과瓜), 시과(時瓜)라고도 한다. 원산지는 남
아프리카이며 우리나라는 1507년 조선시대 연산군일기
에 수박제배에 대한 기록이 있다. 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과실로 수분을 90%이상 함유하며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fructose, glucose, sucrose 등의 유리
당,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fumaric 
acid 등의 유기산[48], citrulline과 lycopene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작용, 신장병, 당뇨병, 변비, 고혈
압,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완숙
과보다는 미숙과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수아미노산인 
citrulline은 요소 사이클의 중간대사물질로 체내 요소 
합성을 도와 이뇨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9-50], 체내에서 소화되면서 arginine으로 전환되면
서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혈관을 이완시키는 기능성이 보
고되고 있다[51]. 또한 lycopene은 carotenoid계 붉은 
색 식물색소로 특정 암이나 심장병 증상 감소 및 예방, 
황반변성(macular degeneration) 감소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52]. 

2.3.2-2 생리활성 및 임상연구 
수박의 생리활성 효과 중 가장 뚜렷한 것은 항산화활

성이었다. 이에 대표적인 수박의 항산화활성 연구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수박은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AIP total sugar uronic acid 등을 
다량 함유하며, DPPH 및 ABTS+의 radical 소거능,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β
-carotene bleaching activity, ROS 생성 억제활성, 
GSH production 등의 항산화능과 L. brevi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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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s Antioxidant
component

Antioxidant
 activity

Antibacterial 
activity

Anti-inflammatory 
disease References

Peel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DPPH1) radical scavenging,
ABTS+2)radical scavenging,
FRAP3),
β-carotene bleaching 
activity

 Duan et al. 
2014 [53]

Wine
by-product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pro-anthocyanidin

DPPH radical · 
ABTS+ radical ·
ROS4),
GSH5) production 

 Baek 2017 [54]

Watermelon
&

Oriental melon 
peels

AIP6),

total sugar uronic 
acid
 

L. brevis7), 
B. longum8), 
B. bifidum growth  
promotion
E coli9),
C. Perfringens10)

decrease of growth 

Glucose absorption
inhibition Jeon et al.

2018 [55]

1) DPPH: 1,1-diphenyl-2-pictryl 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3)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4) ROS4) ROS: Reactive Oxygen Species, 5) GSH: Glutathione L-ϒglutamyl-L-cysteiyl-glycine,
6) AIP alcohol insoluble polysaccharides, 7) L. brevis: Lactobacillus. brevis, 8) B. longum: Bifidobacterium. longum,
9) E coli: Escherichia coli, 10) C. Perfringens: Clostridium. Perfringens

Table 3. Antioxidant activities of watermelon(Citrullus vulgaris L.)

longum,, B. bifidum growth promotion, E coli, C. 
Perfringens에 대한 항균효과 등의 저해 활성 등의 항염
증 효과가 보고되었다[53-55]. 수박은 내피, 외피, 넝쿨
추출물, 포도주 부산물 등 버려지는 부위에서 항산화 성
분 및 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uan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외피에는 total phenol 및 total 
flavonoid를 다량 함유하며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 FRAP, β-carotene에서의 활성도 높게 나타
났다[53]. 참외와인 부산물의 ROS 생성 저해활성과 
GSH 생성 등의 항산화능[54]이 보고되었으며 Jeon et 
al.(2018)의 연구에 의하면 과피로부터 추출된 알코올불
용성다당류(AIP: alcohol insoluble polysaccharides, 
pectic substances, hemicellulose, cellulose, lignin)
는 glucose의 흡수를 지연시킴으로서 급격한 혈당상승 
방지와 혈중 cholesterol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나타났
다. 또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유익균 Lactobacillus. 
brevis, Bifidobacterium. longum, Bifidobacterium. 
bifidum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 Escherichia coli, 
Clostridium. Perfringens의 성장은 저해하고 단쇄지방
산 생성으로 대장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5]. 그 밖에도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미니수박의 항산
화 성분의 함량은 e-nano, 삼복꿀수박(일반수박), 애플
수박, 꼬꼬마수박 순으로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lucose는 애플수박, sucrose는 꼬꼬마수박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6].

수박추출물의 임상연구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
와 같다. Choi(2015)의 보고에 의하면 lycopene은 폐
상피세포의 염증반응 억제,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활성산
소종 생성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매개하는 
TLR-4 활성과 IL-6와 IL-8의 발현과 mitochondria 
membrane potential을 억제하여 호흡기계 질환의 예
방과 치료에 유용하며[57] 전립선암의 발생위험을 약 
21%까지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58]. 내피와 외피추
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과 신경세포 보호 효과도 보
고되었으며[59], 지상부 추출물의 NO 생성 저해, 
melanogenesis 저해 활성 및 melanin 합성 조효소인 
tyrosinase 생성 저해, 전염증성 cytokine(IL-6. TNF-α) 
생성 억제와 Staphylococcus aureus와 Propionibacterium 
acnes에 대한 항균활성이 나타나 항염 및 피부미백을 위
한 천연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의 개발 가능성이 제시되었
다[60]. 덩굴추출물에서도 미백 및 항염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61]. 

                        
2.3.3 참외
2.3.3-1 일반조성 및 기능성분
참외(Cucumis melo L.)는 영산재에 등장하는 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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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s Clinical experimental effect References

Watermelon

Effects of respiratory diseases prevention and treatment Choi 2015 [57]

Lower risk of prostate cancer by about 21% Heo et al. 2013 [58]

Effects of neuron protection Lee et al. 2013 [59]

Aerial parts Effects of anti-inflammatory and skin whitening Jeon 2016 [60]

Vines extract Whitening effect due to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Wrinkling improvement effect due to elastase &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Jeon et al. 2017 [61] 

Table 4. Clinical experimental of watermelon(Citrullus vulgaris L.) 

(Cucurbitales) 박과류(Cucurbitaceae)에 속하는 쌍떡
잎식물로서 중앙아시아의 고온 건조한 지역이 원산지인 
멜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품종으로는 
oriental melon, cantaloupe, honeydew melon, 
muskmelon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이전
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고문헌에는 쥐 참외를 
신라갈이라고 한 기록이 있다[17,62]. 참외는 vitamin 
A, vitamin C, 엽산의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포도
당과 과당은 인체 흡수가 빨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 체질이 산성으로 변하기 쉬운 여름철에 좋은 식품으
로 갈증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62]. 특히 
덜 익은 참외꼭지 말린 것에는 elaterin이라는 최토(催
吐)효과가 있는 결정성 고미(苦味) 물질과 항암효과가 뛰
어난 cucurbitacin을 함유하고 있으며[17,63], total 
phenol 성분과 항산화활성도 꼭지부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64]. 노란색 과피의 생체에서 발견되는 지용성 
항산화제 β-carotene이 다량 함유되어 시력보호, 항산
화, 항암과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5]. polyphenol, flavonoid 함량, DPPH·ABTS+ 

free radical, FRAP 활성 모두 꼭지와 과피에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SOD(Superoxide dismutase) 유
사활성은 꼭지와 과피 부위에서만, QR(quinone 
reductase) 유도 활성은 꼭지와 줄기, 잎 부위에서만 활
성을 보였다. 항산화 성분 및 활성은 착과기(지방크기 1
∼5 cm)보다 수확적기인 황숙기(과장 10∼15 cm)에 
1.5∼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6]. 종자에는 
vitamin E 함량이 참기름의 26.5배, 옥수수기름의 5.2
배 함유되어 있으며 체내 지방축척을 억제하고 장액 분
비를 원활하게 하여 장운동 촉진과 원활한 배변을 유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7].

2.3.3-2 생리활성 및 임상연구  
참외는 생리활성 효과 중 항산화 활성이 가장 뚜렷하

게 나타났다. 참외의 항산화활성에 대한 주요 연구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참외는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AIP total sugar uronic acid 등을 
다량 함유하며, DPPH radical 및 ABTS+ radical 소거
능, Nitrite 소거능, SOD, ALDH, NO assay 등의 항산
화 활성, L. brevis, B. longum,, B. bifidum growth 
promotion, E coli, C. Perfringens 저해 활성 등의 항
균효과와 A549, AGS, Hepg2 HT-29, MCF-7 증식억
제, glucose 흡수지연 등의 항염 효과가 보고되었다
[55,65,68]. Cho(2016)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개발된 
방울(미니)참외는 꼭지부위에서도 total polyphenol과 
DHHP radical 소거능이, 과육에서 ABTS+ 소거능이 많
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꼭지추출물의 폐암세포
(A549), 위암세포(AGS), 간암세포(HepG2), 대장암세포
(HT-29), 유방암세포(MCF-7) 증식억제 효과가 보고되
었다. 이러한 방울(미니)참외의 β-carotene 함유량은 일
반참외보다 적으나 껍질째 먹는 무가공 과실이므로 소실
되는 양이 없어 더 유용할 것으로 보고되었다[65]. Jeo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과피의 알코올 불용성 물질
(AIP: alcohol insoluble polysaccharides)이 glucose 
흡수 지연과 장내 유해균 억제와 유익균 촉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55]. Jung et al.(2019)연구에서도 
참외식초에서 대식세포의 NO합성 감소와 알코올 분해 
활성(ALDH) 증가가 나타났으며산도에 따라 다르지만 세
포독성이 급속히 감소하는 등 높은 항염 효과가 보고되
었다[68]. 그밖에 참외의 항균 및 tyrosinase 저해효과, 
간암세포(Hepalclc7) 증식억제에 대한 연구 등이 보고 
된 바 있으며[17,62], 주로 꼭지, 과피 부위에서 높은 활
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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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s Antioxidant
component

Antioxidant
 activity

Antibacterial 
activity

Anti-inflammatory 
disease References

Bangul
(mini) oriental 

melon, 

Total polyphenol DPPH1)radical scavenging,
ABTS+2)radical scavenging 

A5493), AGS4),  
Hepg25), HT-296),  
MCF-77)proliferating 
inhibition

Cho 2016 [65]

Muskmelon 
vinegars

Total polyphenol
DPPH radical scavenging,
Nitrite scavenging,
SOD8)·ALDH9)activity,
NO10) assay

cell viability Jung et al.
2019 [68]

Oriental 
melon &

Watermelon
peels

AIP11),
total sugar uronic 
acid
 

L. brevis12)· 
B. longum13)· 
B. bifidum 
growth promotion,
E coli14),
C. Perfringens15)

decrease of growth 

glucose absorption
inhibition Jeon et al. 

2018 [55]

1) DPPH: 1,1-diphenyl-2-pictryl 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3) A549: Human lung cancer cell, 4) AGS: Human stomach cancer cell, 5) Hepg2: Human liver cancer cell,
6) HT-29: Human colorectal cancer cell, 7)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 8) SOD: Superoxide dismutase,
9) ALDH: Acetaldehyde dehydrogenase, 10) NO: Nitric oxide, 11) AIP: alcohol insoluble polysaccharides,
12) L. brevis: Lactobacillus. brevis, 13) B. longum:Bifidobacterium. longum, 14) E coli: Escherichia coli, 
15) C. Perfringens: Clostridium. Perfringens

Table 5. Antioxidant activities of oriental melon(Cucumis melo L.)

2.3.4 용과 
2.3.4-1 일반조성 및 기능성분
용과(Hylocereus undatus)는 선인장과(Cactaceae) 

달빛선인장속 흰용과종 용과식물로 원산지는 중앙아메리
카이다. Pitaya, pitahaya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품종으
로는 백육종(Hylocereus undatus)인 Seoul kitchen, 
적육종(Hylocereus costaricensis)인 Bloody mary, 
황육종(Hylocereus megalanthus)인 Yellow dragon 
그리고 분홍색종인 p.l graffiti가 있다[69]. 용과에는 수
분함량이 많고 vitamin C가 일일권장량의 10%를 함유
하며, vitamin B군, β-carotene, Ca, P, Na, K 등 다양
한 무기질, 식이섬유소, 고도불포화지방산 등을 함유한
다. 특히 용과는 철분이 들어 있는 몇 안 되는 과실의 하
나이며, polyphenols, pectins, sterols, flavonoids와 
붉은 색 과일에서 나타나는 betalains, lycopene 같은 
항산화능을 가진 천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70]. 적색
종은 백색종이나 황색종보다 vitamin C와 β-cyanin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한 항산화 능을 보인다. 
전체 중량의 20~30%를 차지하는 과피에는 quercetin,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procyanidin B2, 
(-)-epicatechin, oleanolic acid를 함유한 것으로 나
타났다[71]. 작은 검은 종자에는 linoleic acid 50%, 
oleic acid 20%, palmitic acid, stearic acid 
linolenicacid, cis-vaccenic acid, palmitoleic acid 

등 다양한 지방산 등 고도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중
성지방 감소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72].

2.3.4-2 생리활성 및 임상연구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용과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Chung(2015) 의 연구에서 과피 제거 
분말의 DPPH · ABTS+· Superoxide anion radical 소
거능, 철 환원산화력(FRAP)과 tyrosinase 저해 활성이 
보고되었으며[73], Zulkifli(2020)의 연구에서도 종자 추
출물에서 FRAP, ABRT+에 기초한 total phenol, total 
flavonoid의 항산화 활성이 보고되었다[74]. 용과를 대
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과피 유래 phenol성분이 폐암 
세포선 A549에 일정한 억제효과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72]. 또 적색종의 과육과 과피에 함유된 β-cyanin 
등의 항산화 성분과 DHHP와 ABTS+radical 소거능이 
B16F10 흑색종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76].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 의하면 최근 우
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
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고, 온실농업 확산으로 
전통재배 과실이 점점 아열대 과실로 대체되고 있는 상
황으로 고온에 강한 온대작물의 품종개량과 우리 실정에 
맞는 아열대 품종 개발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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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s Antioxidant
component

Antioxidant
 activity

Antibacterial 
activity

Anti-inflammatory 
disease References

Peeling
powder

Total polyphenol

DPPH1) radical scavenging,  
ABTS+2)radical scavenging, 
Superoxide anion radical 
scavenging,
Reducing Power,
FRAP3)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Chung 2015 [73]

Seed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β-cyanin 

ABTS+radical scavenging,
FRAP Zulkifli 2020 [74]

1)DPPH: 1,1-diphenyl-2-pictryl 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3)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Table 6. Antioxidant activities of dragon fruit

래자원인 아열대과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와 같이 영산재에서 공양으로 쓰이는 여름과실의 항
산화 성분, 항산화 활성, 항염증 항균 등의 연구를 종합하
여 고찰한 결과, 과실은 전반적으로 세포의 기능장애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저지하는 
polyphenol, flavonoid 등의 항산화물질을 다량 함유
하고 있으며 전자공여능 등 산화방지와 생체 노화억제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천연 항산화기능성식품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과실에서 항산화능이 가장 두드러
진 부위는 과실 중량의 10~32%를 차지하는 과피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과피가 다른 부위보다 항산화 등 기능
성 물질의 함량이 높은 이유는 UV-B를 비롯한 각종 환
경스트레스에 대해 1차적인 방어역할을 하기 때문이다[77]. 
일사에 포함된 UV-B는 ROS(reactive oxygen species)를 
형성하여 식물체에 산화성 손상을 유발하고 식물체는 
ROS에 대한 자기방어기작으로 phenol성물질의 합성을 
촉진하게 된다[78]. 과실의 polyphenol이 과학적인 관
심을 받는 이유는 생체 내에서도 이러한 항산화 활성으
로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기
때문이다. 과실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당뇨
병, 암 등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와 골다공증 및 신경 퇴
행성 질환의 예방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65,79-81].

본 연구에서는 과실의 천연 식물소재로서 각 부위의 
total polyphenol, flavonoid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을 
통해 천연 항산화 기능식품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였다. 
특히 비 가식부위인 과피, 종자, 꼭지, 전정가지, 줄기, 
잎, 등이 가식부위인 과육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리활성이 우수한 각 과실 별 과
피의 효과적인 식용방안과 실용화를 위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3. 결론

재(齋=齋供)는 불전(佛前)에 재반(齋飯)을 올리는 의식
이다. 불공(佛供)이나 사시마지(巳時摩旨)와 구별되는 수
행도(修行道)의 일환으로 망자(亡者)의 명복뿐만 아니라 
중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영산재(靈山
齋)는 우리나라 최고 · 최대 불교의식의 하나로 천도의식
이며, 49재의 발전된 형태로 망자를 영혼 천도하고 대중
에게 불법의 가르침과 신앙심을 고취시켜 정각(正覺: 올
바르게 깨우침)을 이루게 하는 齋이다. 이를 위해 삼보(佛
寶, 法寶, 僧寶)와 영혼에게 공양을 드리는 재단(齋壇)과 
재에 동참한 모든 육법중생에게 재당(齋堂)에서 법공양을 
베푸는 대규모 공양의식인 식당작법이 마련된다. 공양은 
불교에서 시주물(施主物)을 올리는 의식이며 수행자의 식
사를 말한다. 재단은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 상단 왼쪽에
는 의식도량을 옹호하게 될 신중단(神衆壇), 오른쪽에는 
하단(下壇) 즉 영혼에게 제사를 드리는 영단(靈壇)의 삼단
과 공양물로 향(香) · 등(燈) · 화(花) · 다(茶) · 과(果) · 
미(米)의 육법공양(六法供養)이 마련된다. 이 중 과실은 
깨달음을 상징하며 깨달음의 결과도 회향하는 마음가짐
에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공덕을 베풀어 구제하고자
하는 서원의 의미이다. 식당작법의 공양 역시 청정한 신
심(信心)과 귀의(歸依)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과실은 세계적으로 재배 가능한 식용작물의 절반이상
을 차지하며 종류도 약 3,000종에 달한다. 또한 오래 전
부터 경작되어 왔다. 영산재 종이장엄에는 사과, 배, 수
박, 포도, 용과, 석류, 감, 참외, 모과, 감귤 등의 10과실이 
등장한다. 이 중 포도, 수박, 참외, 용과는 영산재가 시행
되는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과실이다. 연구결과 포도, 
수박, 참외, 용과의 4과실 모두 생리활성이 뛰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4과실에는 total polyphenol과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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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noid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성분으로는 포도는 anthocyanins, resveratrol, quercetin, 
수박은 citrulline, lycopene, 참외는 cucurbitacins, β
-carotene, vitamin E, 용과는 betalains, lycopene 
anthocyanin albumin quercetin 특히 검은 씨앗에는 
linoleic acid(50%), oleic acid 등의 기능성 물질이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polyphenol 화합
물은 자외선, 활성산소, 포식자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식물체의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 항산화 방어시스템의 외인성 요인으로 작용하여 
free radical 제거, 세포손상 예방, 질소종의 반응 억제 등 
항산화 효과, 미생물 성장저해 등 항균효과, tyrosinase 
저해 활성,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 면역조절, 항암, 혈관 
확장 및 프리바이오틱스 관련 효과가 보고되었다. 신체 
내에는 항산화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된 과실섭취를 통해 항산화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세
포노화방지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
근에는 면역 및 질병예방, 노화억제 등 식의학분야에서 
과실의 제 3차 기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과실은 이화학적 측면에서는 
면역증진으로 이어지는 항산화, 항균, 항염증 등 건강증
진을 위해 필수적인 식품이다. 불교수행자가 깨달음에 이
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육식(면역력 강화식품)이 금지된 불교에서는 과실이 불
교수행자의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과실의 생리활성 성분은 미숙과가 성숙과에 비해 10
배 이상 함량이 높으며 적숙기에 가까울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과피, 종자, 가지, 꼭지 등의 비 가식
부위가 가식부위인 과육보다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피는 거친 식감과 맛 등 많은 관능성 
문제로 섭취를 꺼려 현대인들은 과육으로부터 껍질을 제
거하고 섭취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오래 전부터 식용해 
온 것으로 최근 장수식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전체
식(Macrobiotic diet)의 원리 또한 자연식품의 전체부
위의 식용을 강조한 것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2018)에서 제시한 농식품 소비트랜드 분석에 의하면 소
비자들은 깍아서 먹는 과실보다는 먹기 편하고 작은 사
이즈의 과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방울
참외, 미니수박 등과 같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 개
발과 과피, 종자, 줄기, 잎, 뿌리, 신초 등의 비 가식부위
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실 내·외피의 기능성 및 아열대 과실인 용과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용과의 부위별 생리활성 및 4과실 껍질

의 생리활성 및 효과적인 식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
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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